
[원문]
空本無動 動用同心 心本無動 故經云 動而無所

動終日去槏而未曾去槏終日見而未曾見終日笑而
未曾笑終日聞而未曾聞終日知而未曾知終日喜而
未曾喜 終日檧而未曾檧 終日住而未曾住 故經云
言語道斷 心檧處滅 見聞覺知 本自圓寂 乃至嗔喜
痛痒何橻木人只緣推尋痛痒樂可得故經云惡業卽
得苦報 善業有善報 樂但嗔墮地獄 喜卽生天 樎知
嗔喜性空但樂執卽業脫.

공은 본래 움직임이 없으므로 움직임과 작용이
마음과같으나, 마음의근본은움직임이없느니라.
그러므로 경에 이르시길“움직이되 움직인 바가
없다”하신것이니라. 종일토록가고오되가고온
적이없으며, 종일토록보되본적이없으며, 종일
토록 웃되 웃은 적이 없으며, 종일토록 듣되 들은
적이없으며, 종일토록알되안적이없으며, 종일
토록기뻐하되기
뻐한 적이 없으
며, 종일토록 행
하되 행한 적이
없으며, 종일토록
머무르되머문적
이 없느니라. 그
러므로경에이르
시길“말로 표현
할 길이 끊겼고
마음으로행할곳
이 없어졌다”하
셨느니라. 보고
듣고 느끼고 아
는 것이 본래 스
스로 원적(圓寂, 깨달음)한 것이라 성내고 기쁘고
아프고가려움이어찌본인과다르겠느냐. 아무리
찾아보아도아픔과가려움을찾지못하겠도다. 그
러므로 경에 이르시길“악업은 괴로운 과보를 받
고 선업은 좋은 과보를 받는다”하셨느니라. 성을
내면지옥에떨어지고기뻐하면하늘에태어날뿐
아니라 화를 내거나 기뻐하는 성품이 공(空)한 것
임을알아집착하지를않으면바로업력에서벗어
나리라.

[해설]
움직인것은마음의작용일뿐이지, 본래마음에

서는움직인것이아닙니다. 그래서경에이르시길
“움직였지만 움직인 바가 조금도 없다”고 말씀하
셨습니다. 종일토록 가고 오되 가고 온 적이 없으
며, 종일토록보되본적이없으며, 종일토록알되
안 적이 없으며, 종일토록 행하되 행한 적이 없으
며, 종일토록 머무르되 머문 적이 없습니다. 이것
이부처님세계입니다.
‘진짜 나’는 가고 오되 가고 온 것이 없습니다.
지금본것이사실이아니고들은것도사실이아
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경지에 들어가면 누가 내
욕을해도욕으로받아들이질않습니다. 그래서편
안해지죠. 왜냐하면, 물질이 아닌 마음이 작용만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기 때
문입니다. 이런 마음을 쓸 수만 있다면 행복한 삶
을살수가있습니다. 누가어떤말을해도말한것
이 아니고, 욕을 해도 욕을 한 것이 아니고, 본 것
도본것이아니니, 번뇌가일어나지를않습니다.
번뇌라는 것은 분명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시시비비하는것이거든요. 과거로부터얽히고설
킨업때문에그것을받아들일수밖에없는겁니
다. 다만우리는수행을통해서이업을녹일수가
있고 언젠가 수행을 통해서 하나가 됐을 때 포용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론으로는 둘이 아닌 것을
확실히 알고 있지만, 아직도 전생의 업력과 습이
남아 있기에 잘 안되는 것입니다. 꿀이 본래는 단
것이아닌데달지않다고하면여러분이받아들이
지못하잖아요. 그렇게각인이되고습이되어있
는 것을 놓지 못하는 겁니다. 과거로부터 무수히
지금과같은삶을살아왔기때문에윤회에서벗어

나지 못하는 것
입니다.
“말로 표현할
길이 끊겼고 마
음으로 행할 곳
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문자
와 언어가 끊어
진 자리, 즉‘체
(體)’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나는 아픈 것도
없고 가려운 것
도 없는데 전생
의 습으로 인해

이것은 하면 좋고 이것은 하면 나쁘다 하는 생각
을만들어놓는다는얘깁니다.
본래의나는아픔과성냄이없는자리입니다. 그

러나근본실상과하나가되지못해보고듣는것
에끄달려가는중생의입장에서는그렇지못합니
다. 좋다, 나쁘다라는생각을일으키면반드시인
과가따릅니다. 누구보다자신은정확히알잖아요.
착한 생각을 일으켰으면 착한 일이 오고, 악한 생
각을일으켰으면나쁜것이돌아온다는얘깁니다.
상대가 나로 인해 아픔을 받았다면 내가 그 아픔
을 인과로 받아야 됩니다. 자기가 행한 것은 반드
시돌아온다는얘깁니다.
“성을 내면 지옥에 떨어지고 기뻐하면 하늘에
태어날 뿐 아니라 화를 내거나 기뻐하는 성품이
공(空)한 것임을 알아 집착하지 않으면 바로 업력
에서벗어나리라.”
화도 없고 기쁨도 없는 도리는 바로, ‘체’의 입

장에서보면과보에서벗어난다는말입니다. 염불
할 때 본래자리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업에서 벗
어나는순간인것입니다. 좋은생각이든나쁜생각
이든본래자리에마음을두지않는다면모두업이
됩니다. 그러나십분, 삼십분정진을한다고하면
그순간은분명업에서벗어나는겁니다.

■청주혜은사주지

[원문]
번뇌단진복지원(煩惱斷盡福智圓)  
위극일생보처존(位極一生補處尊)
적광토중불유의(寂光土中不留意) 
방대광명조불화(放大光明助佛化) 
굉시칠변지언음(宏示七辯之言音)  
보화오승지성중(普化五乘之聖衆)

-와룡산유하사용화전

[번역]
번뇌를끊어복덕과지혜가원만하여
일생동안부처님을보좌하고계시네.
적광토(寂光土) 속에만머물지않고
대광명을놓아부처님교화를돕고
넓은지혜와방편으로중생의근기에따라
오승(五乘)의성중(聖衆)을교화(敎化)하시네.

[선해(禪解)]
겨울 문턱이다. 산사(山寺)의 추위는 어느 곳보

다도빨리온다. 이때가되면과거승가(僧家)에서
는한해울력을해서심은채소를일구어김장을
담그는 일에 손이 바빠진
다. 요즘에는큰사찰을빼
고는김장을하지않고사
먹기도 하지만 과거에는
손수대중이담아먹었다.
그래서 김장을 담그는 일
도하나의수행과정이다. 
산사의겨울나기는그래서여간힘든게아니다.

하기야통도사와같은대사찰은겨울김장만해도
몇트럭분이나된다.
동안거에들어가면, 어떤때는구들장에불을너

무 지펴 엉덩이에 진물이 배일 정도로 땀에 절어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할 때도 있다. 때로는 문풍
지에구멍이숭숭뚫려찬바람이목덜미를휘감는
다. 어지간한정신을가지지않고서는배어나기힘
든 게 바로 동안거였다. 이렇듯 승가의 수행은 하
안거보다동안거를보내기가더욱힘들다. 소납의
수행생활도역시그랬다. 
그래도 돌이켜 보면, 그 때가 참으로 그리워진

다. 나의 은사이셨던 금오 스님은 불철주야 오직
화두참선에만진작하셨다. 그래서인지늘겨울이
가까워오면, 은사스님의위풍당당한모습이떠오
른다. 아마그때도동안거였던것같다. 스무살때
발심(發心)을 위해 태백산에 들어가 공부를 한 적
이있었는데그때안거에들어간스님은두분이
더계셨는데그곳의백리안에는사람이살지않았
다. 나는견성(見性)을위해지독한참선수행에들
어갔다. 그런데 셋 중에서 둘은 견디지를 못해 포
기를 하고 나중에는 나 혼자만 홀로 남게 되었던
것같다. 
어떻게하든지해제를보내야만성공을하기때

문에 나는 맹렬하게 수행에만 전념했는데 밤마다
지독한추위와눈보라가몰아쳤다. 그러기를세달
을 보낸 뒤 드디어 해제를 하루 앞두었다. 그런데
양치질을하다가산으로올라오는처녀를발견했
다. 이런깊은산중에웬처녀인가싶어매우놀랐는
데문제는거처할방이하나밖에없다는것이었다. 
나는당시만해도부처님이나에게어떤무언의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 크게 놀랐다. 결국
나는길을잃고헤매는처녀에게방을내주고는나
는문밖에서옷이란옷은모두껴입고밤을지새우
게되었다. 
눈보라는 몰아치고 바람은 차갑게 목덜미를 휘

감는데어찌나추웠던지달달이를떨며밤새도록
목탁을 부서져라 쳤다. 그 순간 내 안에서는 크나
큰 싸움이 일어났다. 너무나 추워 견디지를 못해
방안에들어가고싶었지만참아야했다. 그런나와
의지독한싸움끝에마침내해제날아침을맞이
했다. 나는기쁨에겨워눈물을흘렀다. 그순간오
히려나를시험한그처녀가고맙다는생각이들었다. 
이와 같이 계율은 하나의 질서 이다. 그 질서를

지키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반대로 한순간을 참지

못하고그계율을어기게 되면평생씻지못할과
오와 죄업에 시달리게 된다. 그러한 생각에 못 이
겨서계율을스스로파괴해버리면그것은지옥이
나다름없다. 
계율을 지키는 방법은 그러한 생각조차 놓아버

려야만 한다. 집착과 번뇌, 망상을 끊어버리는 것
이중요하다. 나는그후대한불교조계종호계원장
소임을8년동안맡은적이있다. 이또한나의계
율 사상과 무관하지 않다. 이제 승가도 동안거에
들어갔다. 안거수행에는무엇보다도마음을비워
야만한다. 
오늘의주련여행은와룡산유하사(遊夏寺) 용화

전이다. 이곳은고운사의말사로서안동군와룡면
에있는고찰이다. 안동지역의사찰은다른지역과
는달리그리높지않은지대에자리하고있다. 아
마도 신라시대에 사찰이 즐비했다는 기록으로 보
아신라불교의한특징을보여주듯도심과가까운
곳에사찰들이들어선탓이리라. 게다가숭유억불
(崇儒抑佛)이라는 조선시대의 불교말살 정책에도
불구하고산속이아닌곳에서민중과함께지금까
지명맥을이어내려온것은그만큼신도들의지원
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마을 속 평
평한분지에자리하고있는유하사는산이름에서
볼수있듯이용이누운모습을하고있다. 절의이

름을유하사라붙인것도여름에용이내려와사람
과더불어노닐었다는전설때문이다. 
그런데안동에있는모든사찰들이신라시대이

전에창건한절임에비해유하사는19세기에지은
절이다. 처음에는개인사찰에지나지않았다고한
다. 이후절을창건한무심스님과평생이곳에주
석하며지금의유하사를만들어낸분은묘행스님
이다. 그래서유하사는비구니스님들의수행처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럼 주련의 내용 속으로 들어
가보자. 

‘번뇌단진복지원 위극일생보처존: 번뇌를 끊
어복덕과지혜가원만하여일생동안부처님을보
좌하고계시네.’

용화전은 미륵을 주존으로 모시는 당우이다. <
대예찬>의 한 구절인 이 주련의 내용은 미륵불의
위신력중에서도부처님을도와중생을널리교화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번뇌를 끊은 미
륵불은 복덕과 지혜가 가득한‘일생보처’라는 말
이다. 즉, 부처님이입멸한뒤에성불해서그자리

를 보충하는 부처님이라
는 뜻이다. 그런데 불자
들은 일생보처불로서의
미륵과 내세불로서의 미
륵을 혼용하고 있다. 이
주련의내용은전자라보
면된다.

‘적광토중불류의 방대광명조불화: 적광토(寂
光土) 속에만 머물지 않고 대광명을 놓아 부처님
교화를돕고’

적광토(寂光土)는 적정상주(寂靜常住)인 진리의
지혜에의하여비추어보이는세계를말하는데곧
법신불(法身佛)의 세계를 뜻한다. 즉 미륵불은 부
처님의 보처불로서 법신불의 세계인 적광토에만
머물지않고여러세상에서중생의근기에따라보
살피며교화하고있는것이다. 

‘굉시칠변지언음 보화오승지성중: 넓은 지혜
와 방편으로 중생의 근기에 따라 오승(五乘)의 성
중(聖衆)을교화(敎化)하시네.

칠변(七辯)은 여러 가지로 다른 중생의 근기를
말하고 오승(五乘)은 인승(人乘), 천승(天乘), 성문
승(聲聞乘), 연각승(緣覺乘), 보살승(菩薩乘)을가리
키는데미륵불은중생의근기에따라오승이가진
법으로써교화하고있다는뜻이다. 따라서유하사
의 용화전의 주련 내용의 핵심은 미륵불 화현(化
現)에대한사상이라고할수있다.  

■조계종원로의원

성냄·기쁨모든것이공하다중생근기따라교화하라

계율어기면평생씻지못할과오·죄업에시달려

번뇌끊은미륵불은복덕·지혜가득한‘일생보처’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양산통도사응진전외벽에그려진달마도(19세기후반).

달마혈맥론44

월월서서 스스님님의의

주주련련 이이야야기기 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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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과 닦음 11332009년 12월 16일수요일 / 불기 2553년

단기속성 3개월과정 (제37기)
본대학에서는일상적으로상용화되고있는불교의식에대한교육을실기와병행하여실시하며

다음과같이수강생을모집합니다.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종로구견지동110-39 (한선빌딩3층) ☎ 02)733-1959, 720-1836

3. 신청방법 : 전화접수또는 방문접수 (우편, 팩스접수가능)
●● 사사찰찰 및및 포포교교원원에에서서 실실제제로로 상상용용화화되되고고 있있는는 의의식식방방법법을을 집집중중 지지도도함함
●● 범범음음,, 범범패패를를 병병용용해해서서 의의식식 집집전전을을 쉽쉽게게 이이해해할할 수수 있있도도록록 지지도도함함

①송 주 편(도량석, 조석종성등)
②예 경 편(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등)
③헌 공 편(삼보통청, 중단퇴공, 불공시식, 관음, 지장, 신중청등)
④재의식편(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방생의식등)
⑤시 식 편(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등)

1. 교육안내
○개강일시 : 2010년 1월 7일 (목요일) 오후 3시 (목탁지참)
○교육시간 :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통신교육 : 지방 거주자 (교재,교육자료,CD 우송)
○강의장소 : 서울 본 대학 (위치:서울 조계사 근처)

2. 교육내용

※석용스님의‘마음으로 피운 꽃’, 지화특별전

절제된생활이만들어낸밥상인전통사찰음식의대중화와
그속에담긴진정한의미를찾아떠나는여행에모시고자합니다.

빛깔과 향기가 살아있는 맛

삼광사와함께하는전통사찰음식전시회

◆일 시 : 2009년 12월 19일 토요일 오전 11시
◆장 소 : 삼광사 ◆주 최 : 대한불교천태종총무원
◆주 관 : 대한불교천태종삼광사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
◆문 의 : 삼삼광광사사005511))880088--77111111~~55

프로그램

제 1 부 개 회 식 11 : 00
제 2부 사찰음식 전시관람 12 : 00

발우공양 (오찬) 12 : 30
제 3부 공 연 13 : 00

다 도 (차,한과,떡 등제공)


